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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개요  

국제갤러리는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 전경•강임윤 2인전을 개최한다. 

회화에 대한 그들만의 고유한 방식을 고수하며 상징적 형상들을 재치있게 풀어내는 두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전경의 회화는 심리적 내러티브를 재현하는 것으로, 그의 주요한 

작업들은 한국계 미국인 1 세대로 성장한 자신의 경험을 근간으로 한다. 런던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강임윤은 영국 왕립 미술원(Royal Academy of Arts)에서 수학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자연과 변형된 신화의 핵심이 되는 주제를 탐구하며 고유의 회화 스타일을 

전개하였다. 

 

 

전경 (Korean-American, b.1975) 

 

○ 작품 세계  

전경의 회화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나 한국 전통 회화, 근대 고전 회화 등 다채로운 서사에서 

영향을 받아 재현해 낸다. 그녀의 장난스럽고 때때로 어두운 이야기들은 개인적이고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작가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전통과 현대가 오묘하게 어우러진 

회화 스타일을 전개하는 전경은 캔버스에 싸여진 한지 위에 그림을 그린다. 한국 민속화에 쓰이는 

한지의 전통적인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그녀만의 재치있고 기괴한 테마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전경의 그림은 파스텔 톤의 반나체 소녀들과 익살스런 소년들의 

이미지로 그려져 관람자를 즐겁고 천진난만한 세계로 이끈다. 그러나 실상, 가까이 다가갈수록 

작품은 폭력적이거나 세속적 쾌락의 행위가 난무하는 모순된 현실을 드러낸다. 작가는 이러한 

어둡고 밝은 주제들을 보는 이로 하여금 그들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역동적인 구성으로 엮어낸다. 

 

전경은 이번 국제갤러리 전시를 통해 <수련 

(Waterlilies)>을 주제로 한 대규모 연작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주요 연작인 

<수련(Water Lilies)>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목가적 이상향의 세계를 표현했다. 언뜻 보면 

수영하고 즐겁게 뛰어 노는 아이들을 위한 

몽환적인 세계를 재현한 듯 하지만, 이 세계는 몰래 

훔쳐보고 다른 아이들을 물에 빠뜨리는 사악한 행위의 장소로 변모되어 더욱 불길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서로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미줄처럼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연작은 역사의 간극을 채우고 새롭게 재현한 작업으로, 이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작가의 지속적인 탐구와 연관되어 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로 재구성된 작품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 작품들은 

Waterlilies Whirlpoo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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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독립된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두려움, 상처, 충격과 같은 유년 시절의 기억 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 지혜의 축적과 같은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복합적 감정들이 얽혀져 있는 

세계로 그려진다. 이러한 작품 속 캐릭터는 이따금 작가 자신의 삶을 투영하기도 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캐릭터들은 판타지로 전환된 나의 개인적 경험을 재해석함으로써 전개되었다.”고 

말한다. 

 

○ 작가 소개 

전경은 1975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보스턴 대학에서 예술과 철학을 전공했으며,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 폴록-크래스너(Pollock-Krasner) 

재단상을 수상하였으며, 조안 미첼(Joan Mitchell) 재단의 후원으로 애틀랜틱 예술 센터에서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사바나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에서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리움삼성미술관을 비롯한 

아시아, 미국, 유럽 및 남미 등지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그룹전을 가진 바 있다. 전경은 뉴욕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강임윤 (Korean, b.1981) 
 

○ 작품 세계  

강임윤 작가의 예리한 회화는 자연의 묘미와 변모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강렬하고 

우아한 붓터치로 유기적인 형태를 풍부한 추상으로 전환해 그림으로써 다양한 세계를 재현해 낸다. 

이번 국제갤러리 전시에서는 변화하는 계절을 주요 모티브로 한 작업들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알래스카 이누이트 족 신화, 영국의 작가이자 시인인 파비안 픽(Fabian Peake)이 강임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시(詩) <생각의 한 해 / 한 해의 생각(A year of thinking / thinking of a year)>, 

요나와 고래에 관한 성경 속 이야기 등 다양한 문학적 소재를 작품으로 재구성하여 내러티브를 

확장시키고 있다. 

 

작가는 자연과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화’를 정의한다. 그녀에 

따르면, “신화는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움직이는 

도구다. 전통적인 설화로서의 신화, 전설과 민담 또한 

사건을 재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써 그림 안에 

신화를 담아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생각들은 비유적 혹은 

선형적 내러티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보는 

이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작품에 그려진 고래, 곰팡이, 눈, 바람, 

수염고래의 골짜기 Valley of the Rorqu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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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숲과 계곡 등은 단순한 이미지 상의 소재들을 넌지시 언급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이되고 

결합됨으로써 은유적 단계로 변모하면서 캔버스 위에 중첩된 레이어로 형상화 된다. 

 

강임윤은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며 상상 속 하이브리드 세상 혹은 신비한 풍경들을 재현해 낸다. 

그녀의 회화에서, 그림과 캔버스는 주체와 객체 또는 잠재된 의식과 자의식, 추상과 형상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변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완의 캔버스는 자연이 지닌 지속적인 

변화와 전이의 과정을 그대로 투영한다. 

 

○ 작가 소개 

강임윤은 1981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영국 슬레이드 대학에서 학사를 마친 후, 영국 왕립 

미술원에서 수학하였고 2009년 골드 메달을 수상하며 석사 학위를 마쳤다. 또한 올해 11월에는 

이스트런던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작가는 예술의 전당, 주영한국문화원 그룹전을 

비롯하여 국내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으며, 올해 노르웨이 트론헤임 미술관(Trondheim 

Museum of Art)에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작가는 현재 런던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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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전경 (Korean-American, b.1975) 

Waterlilies Whirlpool 
2012 

Watercolor, gouache, pencil on rice paper on canvas 
151.1 x 274.3 cm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전경 (Korean-American, b.1975) 

Waterlilies Gliding Parachutes 
2012 

Watercolor, gouache, pencil on rice paper on canvas 
151.1 x 274.3 cm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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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강임윤 (Korean, b.1981) 

수염고래의 골짜기 Valley of the Rorqual 
2012 

oil on canvas 
170 x 250 cm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강임윤 (Korean, b.1981) 
고래 풍경 Whalescape 

2012 
oil on canvas 
170 x 250 cm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